
<2012년 8월 2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모르는 만큼 사고 나고, 모르는 만큼 문제 생긴다.

2. 마치 깨끗한 행주로 그릇을 닦듯이, 성자의 마음으로 너의 마음을 깨끗이 

닦아라.

3. 많이 닦은 마음과 덜 닦은 마음은 너무 엄청난 차이가 있다.

4. 하나님의 역사는 그동안 아담과 하와 때부터 더러워진 것들을 닦아 왔다. 

구약 때도 형벌을 받으면서 닦아 왔고, 신약 때도 사람과 역사를 닦아 왔다. 

성약 때는 그 터전 위에 하늘과 인간이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니, 신랑이신 

성자와 신부들과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5. 뇌에 불이 붙어야 된다.

6. 영적으로는 뇌가 과일이다. 뇌에 불이 붙어서 타면 육도 불이 붙어서 탄다.

7. 뇌에 불이 붙어 타지 않는 자들이 많다. 그러니 육에도 불이 붙지 않는 것

이다. 근본의 뇌에 불이 붙으면, 육에도 불이 붙어 주님과의 사랑도 불이 탄다.

8. 뇌에 불이 붙고, 골수에까지 불이 붙어야 한다. 뼛속까지 불이 붙어야 한다. 

정신도, 생각도, 행실도 모두 새 역사 성자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한다. 

9. 아무것으로나 비유를 들어 말하면 모순이 있다. 앞뒤, 좌우가 온전히 맞는 

비유를 써야 된다.

10. 어떤 것 하나만 맞는 비유는 이치에 합당하지 않다. 이치에 합당한 비유를 

써라.



11. 합당하지 않은 비유는 전체가 이해되지 않는다.

12. 같은 내용이라면 성자께서 비유를 들어 주신 것을 써라. 전능자의 비유는 

모순이 없다. 

13. 비유를 잘못 들면 비위가 상한다.

14. 역사적으로 비유를 든 것을 보면,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시대가 달라

서 다르다. 구시대에도 새 시대에도 모두 맞는 비유가 있지만, 시대에 따라 전

혀 맞지 않는 비유도 있다. 구약은 그같이 했는데, 신약은 그같이 안 한 것은 

같은 비유를 들면 안 맞다.

15. 그 시대 그 지도자다. 신광야 시대 때 지도자는 ‘모세’다. 그러나 모세는 

늙어서 가나안 땅에 갈 수도 없었고, 백성들과 같은 운명에 있었다. 백성들은 

모세의 육이라면, 모세는 영이었다. 고로 육의 운명은 영의 운명이 되었다. / 

가나안 복지 시대는 다른 시대였다. 고로 무조건 그 시대에 살아 있는 자들 중

에서 택하여 지도자를 삼는다. 그는 곧 ‘여호수아’였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복

지의 영도자였다. 한 시대 한 인물, 그 시대 그 사람이다.

16. 구약 때 대표적인 인물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이지만, 실제로 구원역사를 

편 자는 ‘모세’였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들을 구원할 ‘말씀’을 주시고 역사

하셨다. 쪼개지 않으면 모른다. 쪼개지 않으면 선도 악도 한방에 살게 된다. 

17. 속을 모를 때는 쪼개라. 그러면 속을 알게 된다.

18. 둘이 한자리에서 말하면 모른다. 쪼개서 각각 말하면 안다.

19. 구약역사는 모세, 신약역사는 나사렛 예수님, 성약역사는 성자가 재림하여 

땅에서 택한 자다. 성자는 그를 성약 구원역사의 사명자로 쓰신다. 그 시대 그 

인물, 그 주관권 그 사명자다. 



20. 안 믿어지면 기도하여라. 그리고 믿기 싫으면 믿지 말아라. 억지로 믿으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고, 안 믿는 자는 공의의 법에 걸려서 심판자의 심판을 

받는다. 안 믿는 자는 구원 밖에서 사는 자다.

21. 이집트에서 신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믿지 않아서 광야에

서 시체가 되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셨는데, 모세를 안 믿으니 

심판을 받은 것이다. 

22. 신약 때 하나님과 성자께서 나사렛 예수님을 땅의 구원자로 보냈는데, 유

대 종교인들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겠다.” 하고 믿지 않다가 결국 심판을 

받았다. / 나사렛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전능자 하나님과 하늘에서 오신 성자를 

믿는 것이었다. 절대 보낸 자, 성자의 육을 믿지 않으면 시대 구원이 없다. / 

이 시대도 신약인들은 “예수만 믿으면 되지, 누구를 또 믿느냐?” 한다. 하늘의 

성자가 오셨는데도 안 믿느냐. 

23. 성약 때도 성자가 재림하시어 그의 육으로 쓰는 자가 시대 땅의 구원자다. 

전능자 성자는 그 육을 통해 말씀하신다. 그가 성약시대 사명자다. 성약시대 

인물이다. 삼위일체가 그를 통해서 성약 마지막 구원역사를 펴 나가시니, 그 

말씀을 듣고 따라야 시대 구원을 받는다. 

24. 사람들은 “한 번 구원받으면 됐지, 시대 구원을 또 받아야 되느냐?” 한다. 

유대 종교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됐지, 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느냐?” 

했다. 그들은 구약급 구원을 받았다. 완전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

께서 1차적으로 손을 대서 구원역사를 펴신 것이다.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구원

역사를 펴 나가시며 완성하신다. 구원이 완성됐다면, 또 땅에 메시아를 보내지 

않으셨다.

25. 구약역사 기간은 아담의 타락 이후 형벌 기간이며, 종급에 갇혀 있는 

4000년 역사다. 고로 하늘에서 성자가 아들로 오셔서 나사렛 예수님을 쓰고 1



차 아들급 구원역사를 펴 나가셨다.

26. 신약역사 이후 성자가 재림하시어 땅의 사명자를 통해 2차 신부급 구원역

사를 펴 나가신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근본의 목적을 이

루기 위해 신랑으로 다시 오시어 신부의 역사를 펴신다. 구약과 신약 때 계속 

구원역사를 펴 오며 가르치고 키운 후에 그 터전 위에 땅의 신부를 사랑의 상

대로 삼고 하늘과 일체 되게 하는 역사가 성약역사다. 완성의 역사다.

27. 한 여자를 길러서 단계적으로 키우고 가르쳐 신부로 삼는 격이다.

28. 성약역사가 왔어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말하기를 “예수를 믿으면 됐지. 누

구를 또 믿느냐?” 한다. 이는 마치 “부모를 믿고 형제를 믿고 살면 됐지, 또 

누구를 믿고 상대하고 사느냐?” 하는 격이다.

29. 부모만 사랑하며 형제끼리만 사랑하고 클 때는 괜찮다. 다 크면 사랑의 대

상체를 찾아 결혼하고, 그 상대를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애인의 부모도 사랑

하며 살아야 된다. 이와 같은 역사가 성약 구원역사 이상세계다. 신약 때 나사

렛 예수님을 믿으며 형제 입장에서 사랑하며 살았다는 것이 신약 말씀에서 나

온다(갈 4:6, 롬 8:15). 다시 오신 성자는 신랑이시다. 우리는 신부다. 신부로 

구원받고 성자와 일체 되어, 마지막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지상의 뜻을 이뤄야 

된다.

30. 성약역사는 1000년이다. 기간이다. 성자는 땅에서 처음으로 신부로서 성자

를 맞은 자를 자기의 육으로 쓰면서, 성약역사의 중심으로 삼고 그를 통해 

1000년 동안 성약역사를 펴 나가신다. 


